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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사
진) 이용자들은 2012년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1위 팀으로 삼성라
이온즈를 꼽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슬러거’ 이
용자 18만6363명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
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
다. 정규시즌 예상 1위 팀을 묻는
질문에 디펜딩 챔피언 삼성 라이
온즈가 36.8%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얻은 팀은 16년 만에 고향
팀으로 돌아온 선동렬 감독의 기아 타이거즈로 18.7%의
응답률을 보였다. 꾸준한 전력 상승을 보인 롯데 자이언
츠(17.9%)와 박찬호, 김태균의 복귀로 주목 받는 한화 이
글스(8.4%), 투-타의 안정감이 돋보이는 SK 와이번스
(5.8%), 두산 베어스(5.1%)가 뒤를 이었다.

한편 다승왕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대표 우완투수 윤석
민(45%)을 꼽았으며 특급 좌완투수 류현진(33.5%)에 한
표를 던진 게이머들도 많았다. 김명근기자

게이머들 “올프로야구삼성우승”
‘슬러거’ 이용자 설문조사…37% 1위 꼽아

국내 소비자들도 애플의 신무기 뉴아이패
드(사진)를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을 통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KT는 20일 뉴아이패드를 국
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새 태블릿P
C 뉴아이패드는 기존 제품에 비해 픽셀 수가
4배 많은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쿼드코어 그
래픽 프로세서인 A5X를 넣어 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풀 HD동영
상 촬영을 지원하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넣
었다. 무게는 662g이다.

하지만 핵심 기능인 LTE는 주파수 문제로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SK텔레
콤과 KT는 3.5G라 불리는 고속패킷접속플
러스(HSPA+) 망을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
을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4G·와이

파이 겸용 뉴아이패드만 판매한다. 가격은
단말용량에 따라 16GB 모델 67만원, 32GB
79만원, 64GB 90만원이다. KT는 4G·와이
파이 겸용 뉴아이패드와 와이파이 전용 뉴아
이패드를 판매한다. 겸용모델 가격은 16GB
67만원, 32GB 79만원, 64GB 90만원이며 와
이파이 전용모델은 16GB 61만7000원, 32G
B 73만6000원, 64GB 85만6000원이다.

김명근기자

뉴아이패드 20일국내출시…LTE는지원안돼

SK텔레콤은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
E) 가입고객이 16일 기준으로 200만 명을 돌
파(사진)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
도 빠르게 늘고 있다. SK텔레콤의 일평균 가
입자는 2월 1만5000명에서 3월 1만9000명으
로 늘었다. 전국 84개시에 전국망을 구축한
4월 들어서는 3월과 비교해 52% 증가한 2만
9000명이 LTE에 가입하고 있다. SK텔레콤
은 새 LTE폰이 출시되지 않은 4월에도 가입
고객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프리미엄 콘텐츠
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영화팬들은 앞으로 극장 무인발권기(사진)에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KG모빌리언스는 롯데시네마와
제휴를 맺고 무인발권기에서 휴대전화결제
엠틱(M-Tic)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용자들
은 롯데시네마의 전국 80개관에서 원하는 영
화제목과 시간을 선택하고 휴대전화로 엠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1회용 결제 바코
드를 무인발권기 하단에 갖다대면 영화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SKT, LTE 가입자 200만명 돌파 극장 무인발권기 휴대폰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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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놈들이 온다.”
스마트폰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 전략 신

제품들이 공개를 앞둬 주목된다.
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사 라이벌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을 잇
달아 공개하며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시장
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선공(先攻)을 하는 쪽은 삼성전자. 5월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연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할 신제품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

아직 구체적 제품 사양과 디자인은 공개
되지 않았다.

업계의 추정을 종합해 볼 때 ‘갤럭시S3’는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아
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
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감안해 3G와 4G이
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모델 2종으로
출시 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미뤄볼 때 기존 제품보다는 크
고 갤럭시노트보다는 작은 4.8인치 수퍼아

몰레드를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처리
장치(CPU)는 1.5GHz 쿼드코어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G 모델의 경우 5·6월 경 SK텔레콤을 통
해 출시하고 LTE 모델은 7월 중 SK텔레콤
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출
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런던 행사를 한 뒤 국내에서
별도의 ‘갤럭시S3’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애플이 내놓을 ‘아이폰5’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5’는 출시일정은 물론 공개일정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외신에 인용 보도된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르면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폭
스콘 관계자가 일본 방송을 통해 “아이폰 신
제품의 생산을 위해 1만8000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6월 출시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애플은 기존 아이폰 시리즈처럼 신제품의
사양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하지
만 ‘갤럭시S3’ 등 앞으로 나올 전략 스마트
폰의 예측 사양을 감안할 때 듀얼 또는 쿼드
코어 프로세서 적용과 LTE 지원이 유력하
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관측이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삼성·애플,신제품속속출시예고

5월공개갤럭시S3, LTE+쿼드코어유력
아이폰5도사양비밀속6월출시설무게

CJ E&M 넷마블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프트’의 정식서비스를 24일 시작한다. 이용 요금은 정
액제와 정량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액제는 ▲30일 이용
권(1만9800원) ▲90일 이용권(4만7500원)이며 정량 요금
은 ▲3시간 정량 이용권(3000원) ▲30시간 정량 이용권
(1만8000원)이다. 넷마블은 정식 서비스에 앞서 국내 이
용자들을 위한 한정 할인혜택을 준다. 23일까지 사전 예
약결제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30일 이용권을 24% 할인
된 1만5000원에 제공하고 ‘백호’ 등 게임 아이템을 준다.
90일 이용권은 36% 할인된 3만원에 제공하고 ‘전투 백호’
등을 준다.

넷마블, MMORPG ‘리프트’ 24일부터 정식 서비스

라이벌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전략 제품 ‘갤럭시S3’와 ‘아이폰5’의 공개를 할 예정
이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기존 전략 제
품 ‘갤럭시S2’(위)와 ‘아이폰4’.

인기 동영상

하하 웃긴 장면

이효리“이상순과포옹사진때문에열애공개”고백
포미닛현아,립싱크실수소속사인정“주의할것”

NC에충격3연패후…롯데분위기는침통
안정환은2002년에잉글랜드로갔어야했다
김병현의걱정“타자들한테너무안맞았다”

박선영의원교통사고로병원후송
곽노현항소심서징역1년…교육감직은유지

소주업체3위무학,주류면허취소위기
아이건강위한친환경가구로에코라이프실현
“기름값비싸일도포기…유류세왜안내리나”

주말에봄비소식…벚꽃축제서두르세요

사람놀리는자판기,돈내도못먹어? ‘멘붕오네’
벤츠를온라인쇼핑몰에?명품의 ‘굴욕’

잔인한4월반복되나…KAIST학생자살에 ‘술렁’

김제동,김구라 ‘확인사살’…자기나잘하라그래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더세진놈들이온다
스마트폰시장 ‘전운’


